
2015년 6월 26일 금요일 A 17중소기업

바이오 벤처 도우미 된 LG생명과

L획생명과  충  오송생명과
단 의  오산  활 를 

위한  우미  적  나 . 
오 분  선 체 서 쌓은 경험
과 노 우를 적  활용한 1 대 1 멘
토링과 벤처투  등을 통    
내  오 벤처기   에 주
적인  할을  겠 는 것 .
L획생명과 은 25일 충 창

조경제 신센터 주관으  열린 
‘2015  오테크페 ’에서   같
은  오산  활  실  프
램을 선보 . L획생명과 은 
날 전·현   원 20명으  

된  오멘토단을 꾸  16개 
망  오 벤처기 에 1 대 1 멘토
링을 제공 . 

재 알테오젠 대표 등 L획 

출신  오 벤처기  최고경
(CEO)들  멘토단에 참 . 
앞으  멘토단은  오와 신  
개 타 의료기기 개 과 창  및 사

 등에 대한 1 대 1 컨설팅을 정
기적으  진 한 . 연 개 에
서 터  상 험타 기술수출 등의 
전문 분 에 대한 멘토링  진
할 계 .  오테크페 에는 
15개 신생 벤처기 들  기술과 
제품을  개 . L획 룹과 한
벤처투  조 는 100 원의 

오벤처펀   원을  기 위
서 .
L획생명과 은  날 오송첨단

의료산 진흥재단과 연 협  체
결 을  고  오 의 품 연
개  협 을 적   진 기  
. L획생명과 은 오송 공장에 

총 2000 원 규 의  오 의
품 설비 투 를 완료 .  번 협
에  라 2020년까  총 1000

원 규 를   투  L획 룹의 
미래  심사 인  오 의 품 
최신 생산설비를    할 예
정 .
김명진 L획생명과  연 원장

(왼쪽)은 “ 오테크페 를 계
기   오 멘토단 운 과   
내  망 벤처와의 상생협 을 
대 고 오송생명과 단  내 주요 
기관과의 연 협  적   진
겠 ”고 말 . 
  김형호 기자 chsan@hankyung.com 

한국서비스품질지수 시상  한국표준협회가 주관 는 ‘2015 한국 비스품질 (KS-SQ테)’  상 이 25일  울 소공동 롯데호텔에  열렸 . 앞줄 왼쪽 터 김
희 SK플래닛11번가 전무, 차원천 롯데 네마 대표, 허연  GS리 일 사장, 김정남 동 화재 대표, 원기찬 삼성카드 대표, 이남호 전 대 총장, 송용덕 롯데호텔 대표, 이
유재  울대 교 , 백 현 한국표준협회 회장, 김교준 중앙일보 편집인, 김재환 한국 비스경영 회 회장, 표현명 롯데렌터카 대표,  상범 삼성전자 비스 대표, 김영태 
현대백화점 대표, 이인찬 SK브로드밴드 대표, 이용  제일모  에버랜드리조트 상무, 최정  포커스컴퍼  대표.   한국표준협회 제공 

L획 우 스   계 최초  에너
비효율 1등  알루미늄 창인 

‘수퍼 단열 L TT창’을 25일 출
.   제품은  일 푸랄사와 기

술 제휴를 통  알루미늄 창호용 
수 단열재인 ‘웜블록’을 적용

. 알루미늄 단창으 는  계에
서 처음으  에너   비효율 1등
을  고 상용 까  한 것
. 웜블록은 알루미늄 창호에 사

용됐던 기존 단열재보  단열 기
능  최대 10  정  우수 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“레인지로 음식 돌려도 수분·영양 그대로” 
김종현 펠리테크 사장은 과거 만
두 돈 스 등 냉동 품을 군에 납
품 . 군인들은 냉동만두를 전

인 에  동 서 먹었 . 쉽
고 빨리 조리되 만 만두피  장
리는  게 굳   감  떨
졌 . 김 사장은 전 인 에

서  음 을 맛있게 조리 는 방
법에 대  고민 .
1북북북년  한 ‘전 인 용 

조리기 ’ 개 은 2007년에  끝
났 . 프라 팬과 밥솥을  한 

운 개념의 제품 었 .  러
나 당  홈쇼핑과 대형 에서 
문전 대를 당 . “ 스 인
 있는데 뭐 러 전 인 에 

넣고 조리 느냐”는 반응 었 . 
쩔 수    외  눈을 돌 .
전 인  활용   은 일

본과 미   럽 등에서 인기를 끌
며 수출은 호조를 보 .  난  
‘5 만불 수출의 탑’을  았 . 
외에서 승승장 으나 김 사장
은 늘 아쉬웠 .  내에서  인정
고 싶었기 때문 .  래서 올

초 제품 기능을   내 은 것
 ‘비 플러스’ .

○밑 에 원적외선  열판
비 플러스  기존 전 인 용 
제품과  른  은 밑 에 원적
외선  열판을 탑재한 것 . 펠
리테크에서  내 최초  개 한 
  열판은 전 인 에서 나오

는  크 웨 브를 흡수  원적
외선으  전환한 . 전 인 에 
넣고 3분 량  열 면   온
 섭씨 300   상 달아오른 . 
기 때문에 기존 전 인  조

리 단 었던  재료 수분  날

아  음  뻣뻣 는 현상  
는 게  사 측의 설명 .
김 사장은 “수증기  증  

않고 조리기  안에서 돌기 때문
에 요리  간  단 된 ”며 “채
의 비 민C 등  재료   고 

있는  양분을 고스란히   

준 ”고 말 . 비 플러스란 제
품명   런 의미에서 붙 .

○ 반기 마트·홈쇼핑 출
물을 넣  않고  채 를 데칠 수 
있으며  류 등  재료의 덩치  
크거나 양  많아   까  고루 

준 . 굽는 요리  할 수 있 . 
밥을  을 땐 뚜껑의 압 밸브를 
열면 된 . 펠리테크는 원적외선 
열판과 관련  20 건의  허

를 등록 .  상은 10    
3인용 제품은 6만원대타 1인용은 5
만원 선 . 홈쇼핑을 비롯  대
형  등에서  반기 터 판매
할 계 .
펠리테크는 경상대  품공 과

를 졸 한 뒤 냉동 품 제조 을 
던 김 사장  2003년 창 한 주

방용품  사 . 펠리테크는  산 
사투리  ‘펠리한(편리한) 기술
(테크)’ 란 뜻 .  난  매출
은 북5 원을 기록 . 냄 와 연
기  나  않는 프라 팬 등 20

 주방기기를 생산한 . 김 사
장은 “앞으  주방용품뿐 아니라 
전 인  의류건조기 세 기 
등  만 는 종합  전 체  
장 고 싶 ”고 말 .

  산=김정은 기자
   likesmile@hankyung.com 

펠리테크의 전자레인지용 조리기구‘비타플러스’

○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이메일(art@hankyung.com)로 응모 고 있

습 . 한국경제신문 홈페이 (event.hankyung.com)를 참조 세요.

○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=성광유 의 스마트 방범 스템창 윈가드 

(042)583-9121 △펠리 크의 비타플러스 (051)9북1-4북99 △삼일렉트

로 스의 스마트키 KL테CK (032)209-8203 △해피리안의 누보백 0북0-

8북80-9998 

김종현 펠리 크 사장이  산 덕포동 사무실에  비타플러스 장점을 설명 고 있 . 
  김정은 기자

기  분류 기준  33년 만에 근
 수에서 매출   뀐 . 중

기 청은   같은 내용을 담은 중
기 기본법   개정안을 내

년 터  한 고 25일  표 .
현재 기 은 ‘대기 탁중견기
탁중기 탁 기 탁 상공인’으
  분된 . 1북부2년 만든  기  

분류 기준에  르면 1부개 산 군
에  라 상 근  50명 또는 
10명 미만인 곳   기 . 제
조 ·건설  등 부개  종은 50명 
미만일 경우타 농 · 융  등 10개 
종은 10명 미만일 경우  기
 된 .
개정안은  종을 41개  한층 

세분 . 3년 평균 매출   종
에  라 일정  액(120 원타 부0
원타 50 원타 30 원타 10 원) 
인 곳   기 으  분류된 . 예

를 들면  · 품 제조  등은 매
출 120 원  일 때타 고무제품 및 
플라스틱제품 제조  등은 부0 원 

일 때  기 . 개정안  
적용될 경우  기  비중은 전체 
기 의 7부.6혁  현재(7부.2혁)와 비
슷한 수준으   된 .

는 정   원을 계   기 위

 고용을 늘리  않는 ‘피터팬 증
후군’을  기 위한 것 . 중견기
과 중기 을 나누는 기준은 

미 근 · 본  대신 매출  변
경돼 올 터  되고 있 . 중
기청은 2012년 기준 매출  전년 
대비 20혁  상 증 한  체 1북76
곳  운데 근  줄  중기
에서  기  된 곳은 315개

(16혁)에 달 고 설명 . 세분
 안 돼 일   종에만  기

 집중되는 문제  고 .
기 은  양한 혜택을  는 . 

공공조달 장에서  정  1 원 미
만  찰일 경우  기 과  상공인
만 참 할 수 있는 것  대표적 . 
공장을  을 때  세  면제 등 
종  원을  는 . 중기청은 혼란을 
기 위  기준 변경으  중기  

되는  체는 3년간  기 으  간
주 는 규정을 두기   .   
  이현동 기자 gray@hankyung.com 

軍에 냉동만두 납품 다

전자레인  조리법 고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美·日에 벌써 수출 500만弗

국내 홈쇼핑·마트서 판매

오송과 단  16개社에

1대1 멘토링·100억 투자

중기청, 내년부터 시행

33년 만에 … 小기업 기준,  원數에서 매출로

에너  1등급 알루미늄 창

LG 우시스 업계 첫 출시

소기업 분류기준

업종 현재 기준
(상시근로자)

개편안
(매출액)

제조업(가구 등 15개) 50명
120억원

전기, 가스,  도사업 10명
제조업(종이 등 9개), 
건설업 등

50명
80억원

농업, 금융ㆍ 험업 등 10명
출판ㆍ영상 서비스 등 50명

50억원
도ㆍ소매업 10명
과 ㆍ기 서비스, 
사업서비스 등

50명
30억원

ㆍ폐기물처리업 등 10명
건ㆍ사회 지서비스 50명

10억원
박ㆍ음식점업 등 10명

자료:중기청


